
QQ원래후원회장과이사장이분리돼있던걸로아는데이번에직책

을합쳤습니다. 그만큼권한이막강해진것입니까.

AA 업무효율을위해후원회장과이사장을겸하게됐지만결코그렇

지않다. 돈을쌓아놓고있는곳이아니라후원을부탁하는자리라

오히려어깨가더무겁다.

QQ IVI 유치과정에서경쟁이치열했다고들었습니다. 

AA1993년 교포과학자로부터‘유엔에서 백신관련 국제기구를 설립

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당시 봉직하던 서울 안에 태스크

포스(TF)를 구성해 신청서를 만들어 냈다. 그리고 당시 유치 현장

에 있었는데, 6개국이 출사표를 내 막판에 중국과 경쟁하게 됐다.

중국은당시주룽지총리가IVI 소장의저택제공뿐아니라전반적

으로 적인지원을하겠다고적극적으로나왔다. 그래도유치위

원들이우리의손을들어줬다. 

QQ IVI가서울 캠퍼스에 자리잡게된연유와연구소 인력구성은

어떻게됩니까.

AA 백신과 관련된 분자생물학, 의학, 약학 등 분야의 고급인력을 잘

활용할수있는강점, 도서관, 유전학연구소, 반도체공동연구소등인

프라의구비등이고려돼서울 캠퍼스에자리잡은것이다. 연구소

에는150명이근무하고있고그중절반이상이연구인력이다.

QQ외국에서온과학자는몇명이나됩니까.

AA 1997년 개소 때부터 근무하고 있는 존 클레멘스 소장을 비롯해

정상급과학자가현재47명이다. 클레멘스소장은스탠퍼드 와예

일 를나온의학자로노벨상에상당히근접한거물이다.

QQ IVI를한국에유치한것자체가높은시너지를내고있다는평가도

있습니다.

AA IVI를 이곳에 유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것은두말할나위도없다. 70여명의과학자가상주하

면이들을옆에서돕는인력, 예를들어포스트닥, 학원생등150

명 정도를 붙여줘야 한다. 연구시너지와 함께 고용창출 효과도 있

다. 또운 비는국내에서조달하지만, 연구비중상당부분이외국

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외화유입효과도 크다. 실제로 빌 앤 멀린다

게이츠재단은지난11년동안1억3천200만달러를쾌척했다.

QQ그동안연구성과를정리해주시죠.

AA 설립확정직후곧바로IMF 사태가터지는바람에연구소건립은

자연히 미뤄졌다. 1998년에 완공하기로 했던 것이 2003년에 가서

야 준공됐다. 서울 연구원으로 오기 전까지 캠퍼스 안 자그마한

임시연구소에있었다. 그런열악한여건아래에서도콜레라백신1

종, 장티푸스백신2종을개발했다. 개발했다는의미는새롭게만들

었거나 있는 것을 조금 개량했다는 의미까지 포함된다. 논문도 한

500편 정도 발표했다. 에이즈 바이러스, 암 유전자 등을 해명하는

데 필요한 시설 중 하나가 완벽한 차폐시설인데, 지난해 이 시설이

완공돼앞으로이와관련된연구도할수있을것으로본다.

QQ 지난 10여 년 이공계 기피, 이공계 홀 현상이 심각합다. 과학

자로평생살아오신분으로작금의이공계기피, 이공계홀 현상

에 해한말 부탁드립니다. 

AA시 에따라요구되는게다를수있다. 하지만지금이야말로창

의력이있는학생들이기초과학분야에 려들어와야한다. 우수한

인재들이과학에서훌륭한연구를하고흥미를가지고계속해서터

전을만들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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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소재하고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 본부인 국제백

신연구소(IVI)의 수장이 바뀌었다. IVI의 후원회장 겸 이사

장으로 박상 서울 명예교수가 선임돼 2월 19일부터 4

년 임기를 시작한 것이다. 생명공학 연구와 후진양성에 평

생을 바친 후 국제백신연구 진흥을 위해 인생 2막을 시작

한 박 박사를 만났다.

“한국생명공학발전∙고용창출∙
외화유입 등 시너지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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